돈을 위해 생명을 짓밟는
진주의료원 휴업·폐쇄 저지하자

경상남도지사 홍준표가 4월 3일부로 진주의료원 휴업을 지시했다. 진료가 중단되면 당장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환자들을 포함해 40여 명이 입원에 있는 데도 막무가내다. 3일에도 아침부터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찾은 더 많은 환자들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복지 확대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홍준표는 휴업에 이어 5월 2일에는 진주의료원을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했다.
박근혜는 복지 ‘먹튀’에 이어 홍준표의 복지 역주행을 못본 체 하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 공약도 결국 선거용 사기극이었던 셈이다.
홍준표가 지난 2월 26일 갑작스레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발표했을 때 내세운 명분은 만성 적자였다.
공립의료원이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적자를 낸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에 견줘 입원비는 평균 67퍼센트, 외래 진료비는 약 79퍼센트만 받는다. 또 극빈층인 의료급여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한다. 민간병원들이 이런 환자들을 꺼리기 때문이다. 지금 진주의료원에도 이처럼 갈 곳 없는 가난한 노인들이 많이 남아 있다.
사실 공공병원의 ‘적자’는 한국 정부가 쥐꼬리만큼 제공하는 ‘복지 지출’의 일부다. 적자가 늘수록 실제로는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적자’를 문제삼는 것은 ‘복지’를 문제삼는 것이다.
홍준표는 또 진주의료원이 ‘강성노조’, ‘귀족노조’의 ‘해방구’라며 노동조합이 문제라고 비난한다. 

신호탄

그러나 첫째,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이 귀족이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진주의료원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타 지방의료원의 80퍼센트 수준밖에 안 된다. 지난 5년 동안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을 동결시켜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진짜 귀족인 홍준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둘째,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해당 부문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지친 간호사들이 어떻게 환한 미소로 환자를 보살필 수 있겠는가.
셋째, 지금의 상황을 보면 진주의료원 노동조합은 더 ‘강성’이 돼야 한다. 도지사가 지역 주민의 복지를 삭감하고 환자들을 병원에서 내쫓으려 할때 이를 막고 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노동조합이 없었으면 어쩔뻔 했는가.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은 폐쇄가 아니라 오히려 대폭 늘어야 한다. 한국처럼 공공병원 비중이 적으면  복지 재정을 늘려도 무상의료를 하기 어렵다. 민간병원들과 제약회사들이 수익을 늘리려고 경쟁하기 때문에 보험 재정이 대부분 이들의 주머니로 빠져나간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늘어도 보장성이 크게 늘지 않은 데에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공공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퍼센트밖에 안 된다. 최악의 의료 정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조차 공공병원 비율은 14퍼센트다.
이 점에서 진주의료원 폐쇄를 막아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진주의료원 폐쇄는 평범한 노동자들의 복지 확대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런 시도가 성공한다면 우파와 기업주들은 이를 신호탄으로 각종 민영화나 경제 위기 고통전가 조처에 속도를 내려 할 것이다. 
[bookmark: _GoBack]반면, 이것을 막아낸다면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은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폐쇄에 맞선 투쟁은 노동계급 전체의 삶을 지키는 투쟁이다. 이 투쟁에 함께하자.
